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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이�모르는�당신

이�길은�첫눈조차�거무튀튀한�진흙으로�남는�길

유난히�부끄러움에�예민한�당신은�이곳에서

상처받을�일도�속� 쓰릴�일도�많았다�

옳은�말을�하던�사람이�자신의�입에�걸려�넘어지는�길

어금니가�드러난�일그러진�얼굴들을

당신은�잊지�못한다

잊을�수가�없다

넘어질수록�누운�듯� 편안해지는�기묘한�길에서

그림자에�온�몸� 삼켜진�살아�있는�검은�무덤이�도사리는�길에서

두�발로�걷는�당신은�바보같이�보일�때가�있다�

당신�역시�그림자가�없겠는가�

다만�외면하지�않고�직시했을�뿐

하늘�우러러�한� 점� 부끄럼이�없을�수� 없다�하여

모든�걸� 내던지겠는가�

당신은�그저�묵묵히�걸을�따름이다

심술�난�이들이�진흙에�몸� 비비며�당신�바짓단을�잡는다

기어코�넘어뜨리려는�손들에�비틀거리면서도�걷는�당신을

땀과�눈물이�맑게�닦는다

당신에�비친�자신의�얼굴을�견디지�못한�이들은

유리인�줄�알고�당신을�깨트리려�하지만

당신은�호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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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문이�일어도�흩어지지�않는�세계

언제까지고�그럴�수� 있겠느냐는�물음에�짓눌린�채

담담히�걸어가는�당신�발자국이

쉬이�사라지지�않는다는�걸�

당신은�알까�

누군가는�그� 발자국을�나침반으로�삼는�것을

당신은�알고�있을까

아니�

당신은�모른다

아무도�알아주지�않는�떨림을�간직한�당신의�밤에

유난히�많은�별들이�반짝인다는�걸

당신은�알� 수� 없듯이


